
도요보 무라다의 “에어·젯·스피너”사를 상품화 

 
그 동안 일본의 “무라다(村田)” 기계는 “에어·젯·스피너(air-jet spinner)” 

또는 “무라다·볼텍스·스피너(Murata vortex spinner : MVS)”를 개발하였다. 이 

기계의 방적원리는 가는 통속에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소용돌이(vortex)치게 

하고 그 속으로 배열(配列)이 잘 정리된 섬유의 줄을 공급해 주면, 섬유속(纖

維束)의 밖에 있는 섬유가 소용돌이에 따라 섬유속을 감아줘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결속방기(結束紡機)이다. 이 방기는 생산속도가 매우 빨라 생산성은 

아주 높지만, 이 방식으로 뽑은 실의 특성이 스핀들 정방기로 뽑은 실보다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동안 일본내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 전

혀 실용화가 안되었으나, 미국에서는 높은 생산성 때문에 일부 가동되고 있

다고 하나 세계의 면방업계로부터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본섬유 업계에서는 극심한 불황으로 고전하면서 끝

이 없는 신상품,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면서 무연사(無撚絲)로 아주 부드러운 

내의류 등을 개발하게 되자, 실의 구조가 비슷한 MVS사에도 관심을 돌리게 

되어 도요보에서 최초로 MVS사를 상품화하게 되었다. 

MVS는 다른 결속방기와 비교하여, 꼬임이 걸려 있지 않은 섬유속의 둘레

에 붙어 있는 섬유의 한 끝이 섬유속의 심(芯)에 묻혀 있으면서 소용돌이치

는 공기류(空氣流)에 의하여 이 섬유가 섬유속을 얽어 줌으로써 실이 만들어

진다. 따라서 마찰에 의하여 작은 섬유뭉치의 알이 실이나 천의 표면에 생기

는 필링(pilling)이 극히 적으며, 섬유속을 얽어주는 정도 즉 결속수(結束數)를 

관리하기 쉬워 실의 단단한 정도 즉 경연도(硬軟度)를 조정하기가 쉽다고 한

다. 

도요보는 1999년부터 직영방적공장(直營紡績工場)에 “MVS 시험방적기” (16



추)를 도입하여 시방(試紡)을 거듭해 온 결과 순면사와 면/폴리에스테르 균등

혼방사(均等混紡絲)의 20수 단사와 30수 단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

였다. 생산성에 있어서 보통 링 정방기로는 1분에 15m 정도의 실을 뽑고 있

는데 “MVS는 1분에 400m를 뽑으므로 16추의 시험방적기로도 링정방기의 약 

25배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400추 링정방기 한 대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도요보에는 3개 공장에 시험방적기가 각각 한 대씩 있어 합계 56추가 

되어 링정방기 1,400추와 맞먹는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도요보의 발표에 의하면 면/폴리에스테르 균등혼방사 30수 단사로 “서큘러

·인터록 편포(circular interlock 編布)”로 짠 시료로 ICI 방법에 의한 필링시험 

결과, 링사 시료는 1시간 후 필의 발생정도가 4급이었고 5시간 후에는 1급으

로 뚝 떨어졌는데, MVS의 시료는 1시간 후에 5급으로 필이 발생하지 않아 

원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5시간 후에는 4, 5급으로 약간 필이 발생한 정

도였다고 한다. 또한 보통 수준의 링사와 비교하면 또 다른 장점으로서 실의 

잔털이 적으며, 단점으로서는 강력과 실 굵기의 균제도가 떨어진다. 

이 실의 상품개발은, 여러 장단점 중에서 실의 부드러움 등을 비롯한 장점

을 중요시하는 시장으로서, 스포츠·셔츠, 부인외의(婦人外衣) 소재로서의 상

품을 제일 먼저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